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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활비 부족, 숨은 범인은 누구? 

지금 당신만 고지서를 제때 납부하지 못 하고, 저축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 아니다.  

2024 년 6 월 기준 평균 저축률은 3.4%로, 팬데믹 이전의 절반 수준이다. 장기 평균인 8.5%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졌다. 2022 년을 제외하면, 2008 년 금융위기와 대공황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가계 예산을 압박하는 비대한 연방 예산 때문이며, 근본적인 

원인은 워싱턴 D.C.다. 양당 모두 과도한 지출에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있다. 이들은 연방 부채를 7조 4천억 달러나 늘리고, 재무부의 예산을 1조 달러 이상 

소진하는 무책임한 지출을 주도했다. 

연방준비제도의 돈으로 대부분의 막대한 지출을 충당하였다. 덕분에 재무부는 더 많은 달러를 

지출할 수 있었지만, 그 결과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다. 마치 위스키에 물을 섞어 양은 늘렸지만, 

도수는 낮춘 셈이다. 정부의 대규모 지출과 차입, 화폐 발행은 4 년이 채 되지 않아 달러 가치를 

5 분의 1 로 떨어뜨렸고, 동시에 금리를 끌어올렸다. 중간 가격대의 주택에 대한 월별 대출 

상환금은 바이든과 해리스 취임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정책이 비판받는 것처럼, 해리스 역시 현재 생활비 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 

부통령으로서 해리스는 상원 의장 역할을 맡고 있으며, 동률 투표 시 결정권을 행사했다. 그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동률 투표를 결정한 인물이다. 해리스는 의회 갈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이번 행정부의 입법 과제를 관철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지출 법안 중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미국 구조 계획법'은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있었으나, 해리스의 결정으로 통과됐다. 두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출 법안 중 일부로, 연방 부채를 크게 늘리는 데 일조했다. 게다가 해리스는 바이든이 서명한 

주요 지출 법안들에 모두 찬성했으며, 따라서 물가는 40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2025 년 1 월까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연방 부채를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고, 재무부의 

현금을 최저 수준으로 줄일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 실패는 연방 재정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미국 

가계는 1 조 1 천억 달러의 신용카드 부채에 허덕이고 있으며, 연간 이자 비용만 2,400 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다수 미국인은 냉장고 고장, 자동차 수리, 응급실 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할 비상 

자금조차 없다. 젊은 성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여유가 없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1940년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생활비 위기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실패한 공공정책의 결과다. 워싱턴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식료품을 사는 것조차 버거운 게 현실이다. 미국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바이든과 해리스 역시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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